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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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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ae-Kyeum Lee, Jung-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을 알아보고,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학업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와 G시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총 
111명이었고, 자료수집은 2021년 09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을 자가설문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하였다.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우울은 전반적인 전공만족(t=3.407, p=.020) 및 지
원동기(t=4.124, p=.008)와 영향이 있었고, 전공만족도는 학점(t=5.065, p=.008), 학교만족(t=17.151, p<.001)과 
영향이 있었으며, 학업 지연은 지원동기(t=2.808, p=.043)와 영향이 있었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학업지연은 코로나 
우울(r=.412, p<.001) 및 전공만족도(r=.224, p=.018)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 우울 및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3%
이었다. 결론적으로 학업지연은 코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어 대학 차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 우
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학업 지연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rona blues (coronavirus disease 2019 associated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1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D and G City.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7 to 30, 2021.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The methods used wer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ona blues were affected by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3.407, p=.020) and motive (t=4.124, p=.008). Satisfaction with the major was influenced by college 
satisfaction (t=17.151, p<.001), and motive (t=5.065, p=.008).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influenced by
motive (t=2.808, p=.043). In addition, corona blues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r=.412, p<.001), which in turn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major satisfaction (r=.224,
p=.018).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were corona blues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 adjusted
R-squared value was 22.3%. In conclusion, corona blues negatively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their major and academic performanc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nd apply strategies and plans to reduce corona blue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onclusion, academic procrastination is related to corona blues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Hen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reduce academic procrastination by establishing and applying strategies
and plans to reduce the corona blues of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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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전파력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비말에 의한 
전파로 인해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초래한 질
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발생
하고 문화생활 및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1]. 이러한 변화와 제약은 대중들에
게 대중은 스트레스 증가 및 삶의 질 감소로 ’코로나 우
울(Corona Blue)‘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
화되면서 일상 생활과 경제, 교육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불안감, 스트레스나 걱정 등으로 발생하는 우
울 증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우울은 사회적인 활동이 많
은 20~30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건강조
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은 각각 
24.3%, 22.6%로 50대(13.5%)와 60대(13.5%)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3]. 또한 Kim[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타인과의 만남 
제약 등으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유가 제
한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 가중된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20~30대와 
대학생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변화는 교육 기관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대면 원격강의’를 적용한 수업방식 변화다[5]. 정상적
인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며 교육부 운영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비대면 원격강의를 이용
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시·공간적 제
약 없이 강의를 수강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었으나[6], 실시간 수업이 아닌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함으
로써 교수-학생 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의 부재가 있다는 
점과[5] 비대면 시험 시 부정행위가 가능하며, 교수자의 
부재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7] 수강생들은 학습몰입이 어렵고 전공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비
교하였을 때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8]으로 
간호학과를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의 적

응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진로탐색,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전공만족도 강
화가 필요하다[9].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0]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감이 높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
생들이 학업을 소홀하게 하거나 미루게 된다는 선행연구
[11]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학
업 지연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 지연은 학업을 진행하는 수강생이 과제의 시작 
또는 끝을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12]. 이러한 학업 지연
은 자기통제능력이 저하된 수강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학습문제로, 실시간 수업보다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과제물 제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이다. 30~50대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e-Learning 교육을 진행한 선행연구[13]에서 수강생들
의 학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요일에 접속이 몰려서 학습
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Lee[1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보다 학습 몰입을 방해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가 진행되는 경우에 학습 지연을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비
대면 수업과 교내 통학 제한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증가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 우울 증상이 심화로 나타나
고 있다[15].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학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건강한 학업
적 성장과 올바른 진로 준비를 위해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
도 및 학업 지연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학
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간호
학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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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
업 지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09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
일까지 D광역시에 위치한 1개 4년제 대학과 G시에 위치
한 1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이점 및 위험성 등을 충분
히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권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얻게 되는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
명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
측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8개의 예측 변수(학년, 
종교, 학점, 학교만족, 지원동기, 코로나 우울, 학업 지
연, 전공만족도)를 고려하여 유의수준은 .05,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80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109명으로 
제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20부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
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하여 총 111부(92.5%)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어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 우울
코로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6]가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위해 개발한 도구를 
Chon, Choi와 Yang[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선행연구[18,1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상태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CES-D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우울 상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하여 본 도구를 코로나 우
울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개의 하부 
요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우울정서요인 8문항, 긍
정적 정서요인 4문항, 대인적 실패감 6문항, 신체적 저하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
서 ‘매우 그렇다’ 3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 등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

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Lee [20]
가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
족’ 6문항, ‘인식적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
항, ‘교수-학생 간의 만족’ 3문항이며 4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8]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이었다.

2.3.3 학업 지연
학업 지연을 측정하기 Aitken[21]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를 Park [22]이 한국판으로 번
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Park[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5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55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

연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

연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간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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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6(32.4) 1.61±.52 0.463

(.498)
4.16±.60 0.031

(.861)
3.16±.36 0.537

(.465)Female  75(67.6) 1.53±.67 4.18±.74 3.23±.41

Age
20~22a  68(61.3) 1.52±.56

0.709
(494

4.23±.67 3.386
(.037)
a,b>c

3.23±.35
0.427
(.654)23~25b  32(28.8) 1.66±.77 4.24±.68 3.23±.44

26≤c  11( 9.9) 1.45±.54 3.67±.69 3.11±.54

Grade

1-yeara  38(34.2) 1.50±.58
0.149
(.930)

4.27±.69
1.169
(.325)

3.21±.39
1.277
(.286)

2-yearb  25(22.5) 1.59±.57 4.19±.72 3.29±.30
3-yearc  26(23.4) 1.56±.67 3.96±.71 3.09±.41
4-yeard  22(19.8) 1.59±.74 4.23±.69 3.27±.46

Religion

Christian  22(19.8) 1.73±.76
1.228
(.303)

4.07±.78
0.947
(.421)

3.30±.26
0.678
(.568)

Catholic   5( 4.5) 1.73±.58 4.65±.32 3.06±.22
Buddhism  10( 9.0) 1.65±.46 4.16±.72 3.16±.30
Other  74(66.7) 1.47±.60 4.17±.68 3.20±.4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a  21(18.9) 1.44±.61
0.617
(.542)

4.41±.53 5.065
(.008)
a,b>c

3.17±.43
0.141
(.869)3.0~3.9b  74(66.7) 1.56±.66 4.20±.71 3.22±.39

2.0~2.9c  16(14.4) 1.67±.47 3.72±.59 3.21±.40

College
satisfaction

Bada   6( 5.4) 2.07±.92
1.689
(.174)

3.55±1.02
17.151
(<.001)
a,b<c,d

3.26±.26
0.723
(.541)

Nor badb  50(45.0) 1.57±.55 3.84±.66 3.15±.36
Goodc  47(42.3) 1.47±.56 4.47±.44 3.25±.37
Very Goodd   8( 7.2) 1.53±1.06 4.95±.06 3.29±.74

Overall 
major 
satisfaction

Bada   4( 3.6) 2.50±.88
3.407
(.020)

a,>b,c,d

2.62±.43
60.995
(<.001)
a,b<c,d

3.13±.28
2.020
(.116)

Nor badb  30(27.0) 1.54±.53 3.53±.44 3.07±.41
Goodc  54(48.6) 1.52±.57 4.38±.47 3.27±.34
Very Goodd  23(20.7) 1.47±.73 4.79±.27 3.27±.40

Motive

Employmenta  41(36.9) 1.55±.64
4.124
(.008)

a,b,c<d

4.02±.72
2.756
(.046)

a,b<c,d

3.19±.37
2.808
(.043)

a,b,c<d

Recommendationb  20(18.0) 1.64±.52 3.99±.70 3.20±.31
Aptitudec  48(43.2) 1.46±.57 4.35±.63 3.20±.37
Otherd   2( 1.8) 2.95±1.48 4.72±.31 4.00±1.41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우울은 전반
적인 전공만족과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전공 만족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그룹이 
보통,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그룹에 비해 코로나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F=3.407, p=.020). 또한 지원 
동기는 기타로 대답한 그룹이 취업, 주변의 추천 및 적성을 
선택한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4.124, p=.008). 
전공만족도는 학점, 학교만족, 전반적인 전공만족, 지원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검정 결과 학점은 
2.0~2.9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공만족도가 
낮았으며, 학교만족은 불만족, 보통보다 만족과 매우 만

족의 전공만족도가 높았고(F=17.151, p<.001), 전반적
인 전공만족은 불만족과 보통보다 만족 및 매우 만족의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지원 동기는 취업 및 주변의 추천
보다 적성 및 기타로 답한 그룹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학업 지연은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지원동기가 기타로 대답한 그룹이 취업, 주변의 추
천 및 적성으로 선택한 그룹에 비해 학업 지연이 유의하
게 높았다.(F=2.808, p=.043)(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 정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1.55점
이었고,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7점이었으며, 학업 
지연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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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students’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Mean±SD Range

Corona blue 1.55±.62 0~3

Major satisfaction 4.17±.69 1~5

Academic 
procrastination 3.21±.39 1~5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학업 지연(r=.41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전공만족도(r=-.122, 
p=.201)와는 상관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지연은 전공만족도(r=.224, p=.018)와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Corona blu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Corona blue 1

Major 
satisfaction

-.122
(.201) 1

Academic 
procrastination

.412
(<.001)

.224
(.018) 1

3.4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학업 지연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코
로나 우울과 전공만족도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과 지원
동기 그리고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업 
지연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3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이 서로 독립성을 만족하였
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985로 모두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
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15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코로나 우울(β=.446 p<.001), 학습 지연(β
=.725, p=.00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지연에 대한 설명
력은 22.3%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Spec. B SE β t p    

Constant 2.111 .229 9.219 .000

Corona blue .282 .053 .446 5.300 .000

Academic 
procrastination .159 .048 .278 3.307 .001

Durbin-watson 1.913

F(p) 17.631(<.001)

Adjusted R² 22.3%

4. 논의

간호대학생을 훌륭한 인성을 함양한 의료인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역량 함양 및 다양한 교내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23].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를 못하
게 된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 우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으로 학업 성취도 저하, 학업 지연 등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25].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의 코로나 우울, 잔공만족도 및 학업 지연의 관계를 분석
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코로나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1.5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의 연
구[26]에서 2.80점(4점 만점),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된 시점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Song과 
Jung의 연구[27]에서 0.8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및 문화생활의 제
약과 대학생활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성이 제한되며 
정신 건강, 특히 코로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 다가올 펜데믹 상황의 대응 시 
단순히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을 포함한 대학생의 일상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정신 건
강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코
로나 우울은 전반적인 전공만족과 지원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인 전공만족이 불만족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코로나 우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7호, 2023

46

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yun 등의 
연구[28]에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한 학생이 만족한 학
생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전공과목에서 학
습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적절하지 않은 교수법 적
용 등으로 인한 전공만족도 감소가 심리적 건강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전공에 흥미를 잃
거나, 전공 만족도가 감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29] 등을 격려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
은 도구를 사용한 Kim 등의 연구[30]에서 3.71점, Kim 
등의 연구[31]에서 3.75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높은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학기 
중 학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와 적극적인 학
생 상담 지도체계 구축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
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점, 대학만족, 전반적인 전공만족,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
고한 선행연구 결과[32]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높
은 전공만족도는 곧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자신감 
증진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 따라서 낮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와 대학 차원에서 개별 상담을 시행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전공 이해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학습 지원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 지연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도구는 달랐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의 연구[33]
에서 학업 지연이 2.70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높은 결과
를 보였다. 또한 도구는 달랐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im 등의 연구[34]에서 5
점 만점에 2.96점, Lim의 연구[35]에서 5점 만점에 
3.01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중단되며 온라인 수
업 방식의 강의 방식 변경으로 인해 교수 실재감[36]의 
부재가 학업 지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
구[37]에서 32.8%의 대상자가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나
타냈으며, 41.8%의 대상자가 비대면 동영상 수업에 불만
족을 보고하였다. 이는 대면 강의나 실시간 화상강의에 
비하여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간호대학생 스스로 학습 
시간을 정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을 비대면 강의 
시 간호대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 지연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은 학업 지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코로나 우울이 높을수록 학업에 지
연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학업 지연이 높게 나
타난 Kim 등의 연구[38]의 결과, Song의 연구[39]의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특히 코로나 우울이 학습 의욕과 집중력을 현
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학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
의 코로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 우을증상관리 프로그램 
또는 우울증상 관리 중재 등을 격려하고, 학교 내외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코로나 우울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코로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 학업 지연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3.6%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학업 지연이 
코로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코로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중재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학업 지연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
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학
업 지연의 감소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
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및 개
별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도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22.3%였다. 특히 코로나 우울이 학업 지연
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
나 우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중재하지 않으면 불안
감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학업 지연이 심화될 수 있어 이
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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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D시와 G시에 위치한 2개 4
년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
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교내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증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코로나 우울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및 개별적 상
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우울, 전공
만족도와 학업 지연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변
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코로나 우울과 학업 지연, 
전공만족도와 학업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
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 우울, 전공만족
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울증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다양한 지역의 연구 대
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간호대학생의 학
업 지연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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